


주관 기관 및 시험 시행 (202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대상)

3월 26일(수)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5월 8일(목) 경기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4일(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7월 10일(목)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9월 3일(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10월 14일(화)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1월 13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 기테마1.0 / 2.0 강의 중 내신 휴강이 각 3주씩 있습니다.
* 설과 추석 연휴는 휴강입니다.

커리큘럼

주요 시험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후
13:30~17:00

대치 예섬
02)558-8822

저녁
18:30~22:00

목동
시대인재

02)2643-1237

로고스 학원
잠실관

02)416-5540

대치 예섬
02)558-8822

단과 강의 시간표

심찬우의 현장은
콘서트장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개념 완성

기출 탐색

고난도 기출 탐색

파이널

해설강의

휴강

독서개념
완성 (4주)

문학개념완성
(5주) 기출 탐색(8주 + 8주) 심화 기출 탐색

(6주)
파이널
(4주)

생각하며
글 읽기

생각하며
감상하기 기출의 테마 DNA 1.0 기출의 테마 DNA 2.0 심찬우화 N제 우리가

만날 수능



교재 및 자료 안내

· 에필로그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볼 수 있는 지문, 문제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 최근 경향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도가 낮은 지문과 선지의 내용 일부에 대해 

원본과 달리 조금씩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문제편
· 다양한 문제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빨리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룬 접근법과 글을 읽는 태도

를 교정하는 데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난도의 경우 초반부에는 쉬운 지문, 옛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이후에는 조금씩 난

도를 높여가면서 최근 기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특정 테마에 대한 강훈련을 진행할 때는 고3을 대상으로 한 기출 문

제 외의 문제들도 가져와 배치하였습니다.

(2) 해설편
· 문제편에 수록된 지문과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독서의 경우 문제 해설과 더불어 지문 해설이 탑재되며(일부 지문은 수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 문제 해설만 제공됩니다. 문학의 경우 지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부 논의 끝에 

문제에 대한 해설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학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지문의 경우 선생님과 조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지문들의 경우 직접 해설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에필로그 (문제·해설편)

· 지문과 문제에서 사용하는 어휘 중 학생들이 그 뜻을 잘 모르는 어휘들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을 그대로 인용하여 수록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
시된 어휘의 뜻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용례가 부족한 경우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용례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으로 한 것은 언중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문학작품에 제시된 문장들로 적시하였음을 밝힙니다. 

·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은 해당 주차가 끝날 때 오르비 클래스의 '현장 복습 영상' 게시판을 통해 '1주일간' 복습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단, 온라인 수강생들에게는 복습 
영상이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합반(시대인재 재수종합반)의 경우 복습이 필요한 강의들에 대해서만 내부 논의를 통해 리클래스를 통해 탑재해드립니다. 복습 영
상 게시 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습용으로 영상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들께서는 '오르비 클래스'로 들어가시어 프리패스를 구매하시면 진행되었던 강좌들을 모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복습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무브와 공감연구소에 있습니다.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판매 등이 적발될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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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3]]  다다음음  글글을을  읽읽고고  물물음음에에  답답하하시시오오..

((가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소선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적선선(謫仙)*이 헌사할샤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꼈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산옹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혜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낯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엊그제 빚은 술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 정철, ｢성산별곡｣ -

 * 소선 :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적선 :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경요굴 :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고블 :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나))
생생매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꿩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종* 갈기 솔질 활활 솰솰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꽝꽝쌍쌍 박아 숭마 바 고
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고기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굵으나 굵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 내여 시내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뚝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눌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선관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
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술병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
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종 :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 작은 바구니.

0011..  ((가가)),,  ((나나))에에  대대한한  설설명명으으로로  가가장장  적적절절한한  것것은은??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
내고 있다.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
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0022..  [[AA]]에에  대대한한  이이해해로로  적적절절하하지지  않않은은  것것은은??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
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
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
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
목하는 태도가,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
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
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
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
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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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3]]  다다음음  글글을을  읽읽고고  물물음음에에  답답하하시시오오..

((가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소선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적선선(謫仙)*이 헌사할샤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꼈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산옹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혜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낯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엊그제 빚은 술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 정철, ｢성산별곡｣ -

 * 소선 :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적선 :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경요굴 :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고블 :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나))
생생매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꿩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종* 갈기 솔질 활활 솰솰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꽝꽝쌍쌍 박아 숭마 바 고
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고기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굵으나 굵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 내여 시내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뚝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눌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선관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
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술병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
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종 :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 작은 바구니.

0011..  ((가가)),,  ((나나))에에  대대한한  설설명명으으로로  가가장장  적적절절한한  것것은은??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
내고 있다.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
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0022..  [[AA]]에에  대대한한  이이해해로로  적적절절하하지지  않않은은  것것은은??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
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
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
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
목하는 태도가,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
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
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
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
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A]

0033.. <<보보기기>>를를  바바탕탕으으로로  ((가가))와와  ((나나))를를  감감상상한한  내내용용으으로로  적적절절

하하지지  않않은은  것것은은??  [[33점점]]

< 보 기 >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
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
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
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
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
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
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
는 소재이군.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
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44 ~~ 88]]  다다음음  글글을을  읽읽고고  물물음음에에  답답하하시시오오..

((가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낡은은  거거미미집집  휘두르고
끝끝없없는는  꿈꿈길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바람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
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
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옅은은  화화장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왼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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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 산을 뒤덮는 적적설설((積積雪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장밋밋빛빛  햇햇살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0044.. ((가가)) ~~ ((다다))에에  대대한한  설설명명으으로로  가가장장  적적절절한한  것것은은??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0055.. ((가가))와와  ((나나))에에  공공통통적적으으로로  드드러러나나는는  표표현현상상의의  특특징징으으로로  

가가장장  적적절절한한  것것은은??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0066.. <<보보기기>>는는  ((가가))에에  대대한한  심심화화  학학습습을을  위위하하여여  수수집집한한  자자료료

이이다다..  이이를를  참참고고하하여여  토토의의한한  내내용용으으로로  적적절절하하지지  않않은은  것것은은??

< 보 기 >

【【백백과과사사전전】】
이육사 :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

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
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국어어사사전전】】
교목 :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인터터넷넷  자자료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
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
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육
사 시집� 발문)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
한 것이다.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③ ‘낡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
를 표현한 것이다.





빠른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② ④ ① ⑤ ① ⑤ ③ ④ ④ ④ ② ④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③ ⑤ ② ④ ⑤ ② ② ① ⑤ ⑤ ③ ②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④ ④ ③ ④ ⑤ ④ ⑤ ② ⑤ ② ③ ②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⑤ ⑤ ① ② ④ ⑤ ① ④ ③ ② ③ ③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④ ⑤ ③ ④ ② ⑤ ④ ① ③ ④ ④ ③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③ ③ ⑤ ④ ② ② ⑤ ⑤ ④ ① ④ ④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② ② ⑤ ④ ⑤ ② ② ③ ④ ⑤ ④ ⑤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④ ③ ① ① ③, ⑤ ③ ② ⑤ ② ⑤ ④ ④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② ④ ③ ① ③ ④ ② ④ ① ⑤ ④ ④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③ ③ ③ ② ③ ③ ④ ④ ⑤ ② ④ ②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① ① ⑤ ⑤ ① ① ② ③ ② ④ ② ⑤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④ ① ② ① ④ ① ⑤ ④ ③ ② ③ ②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④ ④ ③ ④ ⑤ ③ ⑤ ⑤ ① ③ ④ ①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② ⑤ ② ⑤ ④ ① ① ⑤ ② ① ① ②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⑤ ④ ③ ① ④ ③ ① ③ ④ ⑤ ④ ④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② ④ ② ③ ③ ⑤ ② ③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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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44학학년년도도  99월월  한한국국교교육육과과정정평평가가원원  모모의의평평가가
--  정정철철,,  「「성성산산별별곡곡」」  //  작작자자  미미상상,,  사사설설시시조조  --

11번번  ~~  33번번

11 ((가가)),,  ((나나))에에  대대한한  설설명명으으로로  가가장장  적적절절한한  것것은은??

① ②② ③ ④ ⑤
화작 4% 7766%% 9% 5% 5%
언매 2% 8855%% 7% 3% 3%

[[정정답답  맞맞히히기기]]
②② ((나나))는는  음음성성  상상징징어어를를  통통해해  인인물물의의  역역동동성성을을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나)는 여러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이 하는 행동에 역동

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오답답  피피하하기기]]
①① ((가가))는는  영영탄탄적적  표표현현을을  통통해해  인인물물에에  대대한한  그그리리움움을을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가)는 다양한 영탄적 표현, 특히 설의적 표현을 활용한 영

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
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③ ((가가))는는  ((나나))와와  달달리리  공공간간의의  이이동동을을  통통해해  다다양양한한  대대상상의의  면면
모모를를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가)는 ‘청강 녹초변(강)’, ‘경요굴(산)’ 등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대상의 모습을 드
러내고 있기도 하다. 결국 화자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여
러 대상을 인식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큰 틀에서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나)는 ‘산’, ‘잔디 밭’, ‘시내’ 등 다양한 공간이 묘사되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공간
에서 화자의 행동이 드러난다.

④④ ((나나))는는  ((가가))와와  달달리리  시시간간의의  흐흐름름에에  따따라라  인인물물의의  심심리리  변변화화
를를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가)는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자의 내면세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만족감 ⇨ 내적 갈등(이상과 현실의 괴리)

→ (나)는 인물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⑤ ((가가))와와  ((나나))는는  모모두두  대대구구를를  사사용용하하여여  대대조조적적  대대상상의의  속속성성을을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가)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시한 후, 세사(속세의 
일)를 통해 속세가 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
해 자연과 속세의 속성(특징)을 대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가 대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 (나)는 다양한 대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산’, ‘잔디 밭’, ‘시내’ 등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화자
의 행동이 묘사되고 있을 뿐, 대조적 대상의 속성은 나타
나고 있지 않다.

22 [[AA]]에에  대대한한  이이해해로로  적적절절하하지지  않않은은  것것은은??

① ② ③ ④④ ⑤
화작 4% 13% 19% 5544%% 8%
언매 2% 11% 15% 6677%% 5%

[[정정답답  맞맞히히기기]]
④④ 하하늘늘의의  이이치치가가  제제대대로로  구구현현되되지지  못못했했음음을을  ‘‘시시운운’’의의  ‘‘흥흥망망’’

에에서서  발발견견하하고고도도  모모를를  일일이이  많많다다고고  한한  것것에에는는,,  인인물물의의  담담
담담한한  태태도도가가,,  이이상상에에  미미치치지지  못못하하는는  현현실실을을  수수용용하하는는  것것을을  
통통해해  드드러러난난다다..

→ 화자는 시운의 흥망이 있는 것을 두고, 하늘의 이치가 제제
대대로로 구현되지 못한 것에 애달픔을 느낀다. 또한 세상일은 
모를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세상일에 대해 부정적(이현괴)
으로 인식한다.

→ 화자의 담담한 태도(영탄) 역시 확인할 수 없다. 화자는 
설설의의적(영영탄탄) 표현을 통해 복잡한 세사를 인식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자신의 애달픔을 강강조조하고 있다.

찬찬우우의의  PPiinn  PPooiinntt

 화자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어 세상이 흥하는 것을 이이상상
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현실실은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흥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이상에 미치지 못
하는 현실)을 보고 이를 수수용용하하지지  못못해해 안타까움과 애애달달픔픔
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수수용용하하다다 ::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 용례 새로운 사상을  수수용용하하다다.

[[오오답답  피피하하기기]]
①① ‘‘삭삭풍풍’’이이  가가을을  잎잎을을  쓸쓸고고  간간  자자리리에에  구구름름을을  불불러러와와  ‘‘공공산산’’을을  

눈눈  세세상상으으로로  만만들들었었다다고고  한한  것것에에는는,,  인인물물이이  거거처처한한  공공간간의의  
아아름름다다움움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이이  계계절절에에  따따른른  자자연연의의  변변화화를를  통통해해  
드드러러난난다다..

→ 화자는 자신이 거처한 공간(성산)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
고, 자연을 예찬하는 인물이다. ‘삭풍’과 ‘공산’은 이러한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성산’에 존재하는 대상(자연)이자,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다.

②② ‘‘앞앞  여여울울’’을을  건건너너가가는는  노노승승을을  발발견견하하고고  ‘‘경경요요굴굴’’이이  들들키키지지  
않않기기를를  바바라라는는  것것에에는는,,  빼빼어어난난  경경치치를를  소소중중하하게게  여여기기는는  태태
도도가가,,  숨숨어어  있있는는  세세계계가가  알알려려질질  것것에에  대대한한  염염려려를를  통통해해  드드
러러난난다다..



해설편     7

22002244학학년년도도  99월월  한한국국교교육육과과정정평평가가원원  모모의의평평가가
--  정정철철,,  「「성성산산별별곡곡」」  //  작작자자  미미상상,,  사사설설시시조조  --

11번번  ~~  33번번

11 ((가가)),,  ((나나))에에  대대한한  설설명명으으로로  가가장장  적적절절한한  것것은은??

① ②② ③ ④ ⑤
화작 4% 7766%% 9% 5% 5%
언매 2% 8855%% 7% 3% 3%

[[정정답답  맞맞히히기기]]
②② ((나나))는는  음음성성  상상징징어어를를  통통해해  인인물물의의  역역동동성성을을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나)는 여러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이 하는 행동에 역동

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오답답  피피하하기기]]
①① ((가가))는는  영영탄탄적적  표표현현을을  통통해해  인인물물에에  대대한한  그그리리움움을을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가)는 다양한 영탄적 표현, 특히 설의적 표현을 활용한 영

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
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③ ((가가))는는  ((나나))와와  달달리리  공공간간의의  이이동동을을  통통해해  다다양양한한  대대상상의의  면면
모모를를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가)는 ‘청강 녹초변(강)’, ‘경요굴(산)’ 등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대상의 모습을 드
러내고 있기도 하다. 결국 화자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여
러 대상을 인식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큰 틀에서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나)는 ‘산’, ‘잔디 밭’, ‘시내’ 등 다양한 공간이 묘사되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공간
에서 화자의 행동이 드러난다.

④④ ((나나))는는  ((가가))와와  달달리리  시시간간의의  흐흐름름에에  따따라라  인인물물의의  심심리리  변변화화
를를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가)는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자의 내면세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만족감 ⇨ 내적 갈등(이상과 현실의 괴리)

→ (나)는 인물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⑤ ((가가))와와  ((나나))는는  모모두두  대대구구를를  사사용용하하여여  대대조조적적  대대상상의의  속속성성을을  
드드러러내내고고  있있다다..

→ (가)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시한 후, 세사(속세의 
일)를 통해 속세가 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
해 자연과 속세의 속성(특징)을 대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가 대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 (나)는 다양한 대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산’, ‘잔디 밭’, ‘시내’ 등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화자
의 행동이 묘사되고 있을 뿐, 대조적 대상의 속성은 나타
나고 있지 않다.

22 [[AA]]에에  대대한한  이이해해로로  적적절절하하지지  않않은은  것것은은??

① ② ③ ④④ ⑤
화작 4% 13% 19% 5544%% 8%
언매 2% 11% 15% 6677%% 5%

[[정정답답  맞맞히히기기]]
④④ 하하늘늘의의  이이치치가가  제제대대로로  구구현현되되지지  못못했했음음을을  ‘‘시시운운’’의의  ‘‘흥흥망망’’

에에서서  발발견견하하고고도도  모모를를  일일이이  많많다다고고  한한  것것에에는는,,  인인물물의의  담담
담담한한  태태도도가가,,  이이상상에에  미미치치지지  못못하하는는  현현실실을을  수수용용하하는는  것것을을  
통통해해  드드러러난난다다..

→ 화자는 시운의 흥망이 있는 것을 두고, 하늘의 이치가 제제
대대로로 구현되지 못한 것에 애달픔을 느낀다. 또한 세상일은 
모를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세상일에 대해 부정적(이현괴)
으로 인식한다.

→ 화자의 담담한 태도(영탄) 역시 확인할 수 없다. 화자는 
설설의의적(영영탄탄) 표현을 통해 복잡한 세사를 인식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자신의 애달픔을 강강조조하고 있다.

찬찬우우의의  PPiinn  PPooiinntt

 화자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어 세상이 흥하는 것을 이이상상
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현실실은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흥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이상에 미치지 못
하는 현실)을 보고 이를 수수용용하하지지  못못해해 안타까움과 애애달달픔픔
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수수용용하하다다 ::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 용례 새로운 사상을  수수용용하하다다.

[[오오답답  피피하하기기]]
①① ‘‘삭삭풍풍’’이이  가가을을  잎잎을을  쓸쓸고고  간간  자자리리에에  구구름름을을  불불러러와와  ‘‘공공산산’’을을  

눈눈  세세상상으으로로  만만들들었었다다고고  한한  것것에에는는,,  인인물물이이  거거처처한한  공공간간의의  
아아름름다다움움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이이  계계절절에에  따따른른  자자연연의의  변변화화를를  통통해해  
드드러러난난다다..

→ 화자는 자신이 거처한 공간(성산)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
고, 자연을 예찬하는 인물이다. ‘삭풍’과 ‘공산’은 이러한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성산’에 존재하는 대상(자연)이자,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다.

②② ‘‘앞앞  여여울울’’을을  건건너너가가는는  노노승승을을  발발견견하하고고  ‘‘경경요요굴굴’’이이  들들키키지지  
않않기기를를  바바라라는는  것것에에는는,,  빼빼어어난난  경경치치를를  소소중중하하게게  여여기기는는  태태
도도가가,,  숨숨어어  있있는는  세세계계가가  알알려려질질  것것에에  대대한한  염염려려를를  통통해해  드드
러러난난다다..

→ 화자는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산옹’의 
‘부귀’를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숨
어 있는 세계(경요굴)’의 빼어난 경치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③③ 만만족족스스러러운운  외외적적  풍풍경경에에서서  눈눈을을  돌돌려려  벗벗이이  없없는는  ‘‘산산중중’’에에서서  
‘‘만만고고  인인물물’’을을  생생각각하하는는  것것에에는는,,  정정신신적적  세세계계에에  주주목목하하는는  
태태도도가가,,  적적적적한한  상상황황에에  놓놓인인  인인물물의의  행행위위를를  통통해해  드드러러난난다다..

→ 화자는 만족스러운 성산의 모습(외적 풍경)을 인식하다 관심
을 돌려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고 있다. 즉, 화자
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성
찰)이다. 이때 화자가 ‘만고 인물’을 생각하게 된 것은, ‘산
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 적적적적하하다다 :: 조용하고 쓸쓸하다. 용례 그는 가족도 없이 혼자 적적적적한한 
생활을 하고 있다.

⑤⑤ 세세상상을을  등등진진  인인물물의의  삶삶을을  ‘‘기기산산’’의의  ‘‘고고블블’’에에  비비유유한한  것것에에는는,,  
험험한한  세세사사와와의의  단단절절과과  은은거거  지지향향에에  대대한한  긍긍정정적적  인인식식이이  인인
물물의의  선선택택에에  대대한한  평평가가를를  통통해해  드드러러난난다다..

→ 화자는 ‘기산’의 ‘고블’의 삶을 통해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블’은 천하를 주겠다는 말
을 듣고 귀를 씻을 정도로 속세와 거리를 두며 자연에서 
은거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화자는 ‘고블’의 선택을 두고 
‘지조(변하지 않는 마음)가 높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33 <<보보기기>>를를  바바탕탕으으로로  ((가가))와와  ((나나))를를  감감상상한한  내내용용으으
로로  적적절절하하지지  않않은은  것것은은??  [[33점점]]

①① ② ③ ④ ⑤
화작 4422%% 8% 21% 17% 9%
언매 5500%% 6% 20% 16% 8%

[[보보기기  분분석석]]
 (가)의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자연에서 은거

하는 삶에 온전히 익숙해지지 않았기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11))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을 지향하고 22)) 현재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동화되지 못해 자연을 지향
하고 있다.

 이때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인 자연은 이상 세계이자, 탈속
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보기>에 따르면, 자연에는 고고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가)의 화자가 하늘(조물주)가 만든 자연을 인식하며 
이를 예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 <보기>의 ‘고고고고한한  가가
치치’는 곧 하하늘늘의의  이이치치를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정답답  맞맞히히기기]]
①① ((가가))의의  ‘‘용용’’은은  피피리리  소소리리로로  조조성성된된  탈탈속속적적  분분위위기기를를  환환상상적적

으으로로  표표현현하하는는  소소재재이이고고,,  ((나나))의의  ‘‘생생매매’’는는  고고고고한한  취취향향을을  사사
실실적적으으로로  보보여여  주주는는  소소재재이이군군..

→ (가)는 자연을 탈속적 공간이자 이상 세계로 인식한다. 화
자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석양이 지는 저녁 무렵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강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러한 탈속
적 분위기를 화자는 ‘물 아래 잠긴 용이 목동의 피리 소리
에 잠에서 깨어날 듯’이라고 말함으로써 환상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 (나)는 자연을 향유 · 유희의 대상이자 현실적 공간으로 인
식한다. ‘생매’를 통해 ‘꿩 사냥’을 하는 것은 화자가 자연
에서 즐기는 놀이의 일부로, 하늘의 이치(고고함)와는 거리
가 멀다.

[[오오답답  피피하하기기]]
②② ((가가))의의  ‘‘학학’’은은  이이상상적적  세세계계의의  아아름름다다움움을을  구구현현하하는는  소소재재이이고고,,  

((나나))의의  ‘‘고고기기’’는는  풍풍요요롭롭고고  생생동동하하는는  세세계계를를  표표현현하하는는  소소재재
이이군군..

→ (가)의 화자는 자연을 탈속적 공간이자 이상 세계로 인식한
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물안개 속에서 제 깃을 버리고 
날아오르는 ‘학’의 이미지를 통해 한층 아름다운 자연 세계
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 (나)는 ‘고기’를 통해 생동감 넘치고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
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③ ((가가))의의  ‘‘소소선선’’,,  ‘‘적적선선’’은은  청청정정한한  강강호호의의  세세계계에에서서  떠떠올올린린  인인
물물의의  이이미미지지이이고고,,  ((나나))의의  ‘‘선선관관’’은은  ‘‘나나’’가가  현현재재의의  행행위위를를  함함
께께  하하고고  싶싶은은  인인물물을을  멋멋스스럽럽게게  표표현현한한  이이미미지지이이군군..

→ (가)의 ‘소선(소동파)’, ‘적선(이태백)’은 화자가 청정한 강호
의 세계(자연)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다. 이들은 각각 
중국 송대와 당대의 시인들로서 특히 자연 세계에 몰입된 
경지를 시에 담았던 작가들이다.

→ (나)의 ‘선관’은 화자 ‘나’가 낚시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다.

④④ ((가가))의의  ‘‘산산옹옹’’은은  계계절절에에  따따른른  산산의의  모모습습을을  바바라라보보며며  이이상상  
세세계계의의  삶삶을을  지지향향하하는는  인인물물이이고고,,  ((나나))의의  ‘‘나나’’는는  사사냥냥과과  고고기기
잡잡이이를를  통통해해  현현실실의의  즐즐거거움움을을  향향유유하하는는  인인물물이이군군..

→ (가)의 ‘산옹’은 화자이다. 화자는 계절에 따른 산(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인
물로 그려지고 있다.

→ (나)의 ‘나’는 화자이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냥과 고기잡
이를 통해 현실적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⑤⑤ ((가가))의의  ‘‘술술’’은은  강강호호에에서서  세세상상에에  대대한한  시시름름을을  달달래래  주주는는  소소
재재이이고고,,  ((나나))의의  ‘‘술술병병’’은은  풍풍류류의의  장장에에  흥흥취취를를  더더해해  줄줄  소소재재
이이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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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속세와 단절되어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살아가고 싶
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에서 찾아오는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술’은 
이러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소재다.

→ (나)는 현실적 공간이자 풍류와 유희를 즐기는 공간으로 설
정된 자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술병’은 이러한 풍류의 장
(자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흥취를 고조하는 소재다.

22000077학학년년도도  대대학학수수학학능능력력시시험험
--  이이육육사사,,  ｢｢교교목목((喬喬木木))｣｣  //  신신석석정정,,  ｢｢들들길길에에  서서서서｣｣  //  김김종종길길,,  ｢｢고고고고((孤孤高高))｣｣  --

44번번  ~~  88번번

44 ((가가)) ~~ ((다다))에에  대대한한  설설명명으으로로  가가장장  적적절절한한  것것은은??

① ② ③ ④ ⑤⑤
13% 4% 12% 15% 5566%%

[[정정답답  맞맞히히기기]]
⑤⑤ ((가가)),,  ((나나)),,  ((다다))에에는는  화화자자가가  바바람람직직하하게게  생생각각하하는는  삶삶의의  자자세세

가가  담담겨겨  있있다다..  
→ (가)의 화자는 ‘교목’에게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봄이 오더라도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낫
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교목’이 지조와 절개를 
지닌 대상임을 고려한다면, 화자는 봄이 오더라도 꽃을 피
우지 않는 것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봄’은 꽃을 피울 시기
이지만, 해당 구절을 통해 봄이 오더라도 꽃이 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임을 드러내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제시 및 강조한 것이다 또한, 화자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라고 말한다. 이는 ‘낡은 거미집’을 휘
두르고 있지만 ‘끝없는 꿈길’에 설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 뉘우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즉 올바른 모습이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끝없는 
꿈길’은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 의지
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마
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바람
도 흔들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정적
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
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 즉 지조와 절개, 저항 정신, 초월 의지 등이 담
겨있다고 볼 수 있다.

→ (나)의 화자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내 머
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고 말한다. 이때 ‘푸른 
산’과 ‘흰 구름’은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드러내므로 
‘희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내 머리 위에 항
상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이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에 ‘비유’되었으므로, 화자가 항상 희망을 생각하
며 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
이 연약할지라도 굳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는 ‘뼈에 저리도록 ‘생




